
NORMANDY AND NORTHERN FRANCE
▪ 상품가격  $4,199 P/P + 항공료

▪ 포함사항  4성급 호텔 (2인실), 일정상의 식사, 전용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 불포함사항
 개인경비,  호텔매너팁, 선택관광, 여행자보험료, 기타개인경비 

 공동경비  (한국어, 현지인 가이드 및 기사팁, 식당 팁 및 식당 생수 비용 ) : 전일정  220유로

▪ 비고사항

 * 일정표에 기재된 호텔, 식사는 예정이므로 출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사정에 따라 투어의 순서가 변경되거나 선택관광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사 인원에 따라 차량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싱글룸을 원하실 경우 $1,035이 추가 됩니다.
 * 유럽은 달러가 통용이 안됩니다 인당1,000유로 정도 환전하시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일 자 지 역 교통편 일  정 식  사

제 1일 항공  LAX 공항, 타주 각 지역 출발 

HOTEL  기내숙박

제 2일 파리  파리 공항 도착한 뒤 가이드 미팅하여 시내로 이동하여 중:현지식

 중식 후 가이드와 함께 파리 관광 (샹제리제+개선문+콩코드 광장) 석:한식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BEST WESTERN PLUS ORLY AIRPORT 4****

제 3일 파리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고흐가 사랑하고 가장 많은 작품을 탄생하게 한 작은 시골 마을 조:호텔식

오베르쉬르와즈  오베르쉬르와즈와 작은 마을이지만 아름다운 경치의 클로드 모네를 비롯한 

지베르니  예술가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지베르니 관광 중:현지식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 지방에 있는 에트라타로 이동하여 침식작용으로 깍아

에트라타  지는 절벽이 코끼리 같다고 묘사된 모파상, 쿠베르, 모네의 그림으로 더 유명해진 

캉  해안 절벽을 감상하고 정복왕 노르망디 윌리암 공의 본거지였던 캉으로 이동하여 석:호텔식
 호텔 체크인 후 석식

HOTEL NOVOTEL CAEN COTE DE NACRE 4**** 

제 4일 캉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몽쉘미쉘 섬으로 이동 후 관광 조:호텔식

 - 대천사 미카엘의 섬이란 뜻의 화강암 돌덩어리 섬 내부관람

 -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난 건축물인 몽쉘미쉘 수도원 중:현지식

몽쉘미쉘  - 어둠이 내리고 몽쉘미쉘 섬의 최대의 볼거리인 수도원 야경을 감상 석:호텔식

렌  렌으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후 석식

HOTEL MERCURE  RENNES CENTRE GARE 4****

제 5일 렌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아름다운 고성들이 즐비한 르와르 지역의 투르로 이동 조:호텔식

투르  - 르와르 강가 언덕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를 맞은 앙부아즈 성 내부 입장 중:현지식
 - 프랑스 르네상스의 보석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쉬농소 성 내부입장 석:호텔식

포와티에  프랑스 중앙의 아름다운 전원마을 포와티에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후 석식

HOTEL NOVOTEL POITIERS FUTUROSCOPE 4****

제 6일 포와티에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조:호텔식

보르도  - 프랑스 최대 와인 산지이며 프랑스 4위도시 보르도로 이동

 - 소물리에와 함께 하는 와이너리 투어 중:중국식
  - 보르도 구 시가지에서 자유시간 (아시아뷔페)

뚤루즈  피레네 산맥의 산자락에 위치한 뚤루즈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후 석식 석:호텔식
HOTEL COURTYARD by Marriott TOULOUSE AIRPORT 4****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도로 사건, 날씨등)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지 역 교통편 일  정 식  사

제 7일 뚤루즈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아름다운 프랑스의 전원을 감상하며 유럽 최대의 요새 성벽의 도시 조:호텔식

 카르카손으로 이동

카르카손  - 성벽으로 지켜진 마을 시테(콤탈 성) 내부관광 중:현지식

  - 중세 요새 도시의 전형으로 방어벽과 주거지, 도로, 고딕양식의 성당 등 관광 

 빈센트 반 고흐의 영혼이 깃든 도시 아를로 이동하여 관광

아를  - 아를 최대의 기념물 로마시대 경기장, 투기장, 생트로핌 교회

 - 고흐의 작품 밤의 카페 테라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카페가 있는 포룀 광장

 - 자신의 손으로 귀를 잘라내고 고흐가 입원했던 병원 자리에 들어선 에스파스 반

    고흐 문화센터의 정원 석:호텔식

 호텔체크인 후 석식

HOTEL NOVOTEL NIMES CENTRE ATRIA 4**** 

제 8일 아를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후 교황의 아비뇽의 유수로 유명한 아비뇽으로 이동하여 관광 조:호텔식

아비뇽  -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고딕양의 왕궁으로 마치 하나의 성채와도 같은 

    아비뇽 교황청 팔레 데 파프, 교황청 광장

 - 배네제 목사가 마을사람들의 헌금으로 일생을 바쳐 지은 퐁 생배네제 다리조망
쌩레미드방스  고흐가 2년동안 머물며 창작열을 불태웠던 쌩레미드방스로 이동하여 시내 관광 중:현지식
엑상 프로방스  세잔느의 고향인 아름다운 엑상 프로방스로 이동하여 관광시작

  - 세잔느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세잔느의 아뜰리에』 내부관광

  - 미라보 거리, 생 소뵈르 성당 석:호텔식
마르세이유  프랑스 제일의 항구도시이며 기원전 600년 그리스 식민도시로 건설된

 마르세이유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후 석식

HOTEL  GOLDEN TULIP MARSEILLE EUROMED 4****

제 9일 마르세이유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후 마르세이유 시내로 이동하여 관광 조:호텔식

 - 기원전 600년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항구

 - 산 정상의 노틀담 대성당 내부 관람과 지중해 경치 조망 

르 토르네  - 20세기 최대의 건축가 르 코르뷔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시토회 수도회의 중:현지식
    건축 명작인 르 토로네 수도원 내부 관람 등

쌩라파엘 칸느 영화 거리 관광

쌩막심  마을을 경유하는 꼬따쥐브르(푸른 해안도로), 환상의 해안절벽 도로를 드라이브

 니스  코트다쥐르 해안을 끼고있는 니스로 이동하여 호텔체크인 후 석식 석:호텔식

HOTEL PARK INN by Radisson NICE AIRPORT 4**** 

제10일 니스 전용차량  호텔에서 조식 후 조:호텔식
쌩폴드방스  러시아 출신의 샤갈이 사랑한 마을 쌩폴드방스로 이동하여 관광

 - 성벽 위의 샤갈의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쌩폴드방스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아뜰리 중:현지식
    에와 갤러리들을 구경하면서 자유시간

샤갈 미술관 관람

모나코  세계 최소국 모나코 왕국 관광

 - 1215년 지중해의 요새 위에 세워진 왕궁과 근위병 교대식, 대성당 관광

 - 세계 최대 부자들만 산다는 몬테카를로와 나라에서 운영하는 로얄카지노(외관)

니스  니스로 이동하여 호텔 체크인 후 석식 석:호텔식
HOTEL PARK INN by Radisson NICE AIRPORT 4**** 

제11일 니스 전용차량  가이드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

미국 미주 각 지역으로 출발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도로 사건, 날씨등)에 따라 사전 통지없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시 환불 규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어를 취소하셔야 하실 경우 미래 여행사로 꼭 통보해 주셔야합니다. *
▶  예약 취소시 환불 규정은 여행 신청서에 자세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  항공 티켓 재발권 또는 취소 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티켓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항공, 기차, 크루즈등 일체의 교통편 비용은 환불 불가하며 100%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및 변경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캉(Caen)
캉은 프랑스 서북부 바스노르망디 칼바도스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 112,478(2007). 
바스노르망디 지방과 칼바도스 현의 행정중심지이다.

영국해협에서 내륙으로 15km 들어간 지점의 오른 강 연안에 위치한다. 

오른 강과 운하를 통해 영국 해협과 연결되는 항구도시이다.

11세기 정복왕 윌리엄(윌리엄 1세) 시대 때 노르망디의 한 중심지가 되었고, 그도 이 곳에 묻혔다.       

1346년 에드워드 3세가 정복하여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있다가 1450년 프랑스로 넘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이 도시는 중요한 요충지 중 한 곳이었으며, 

크게 파괴되었다가 전쟁 후 근대적인 도시로 재건되었다. 11세기에 건립되어 윌리암 왕과 

왕비 마틸다가 각각 묻힌 생테티엔 성당과 트리니티 성당이 남아 있으며, 그 외의 역사적인 건물들도 

복원되었다. 캉 대학교는 15세기 헨리 6세 때 개교했고 1957년 근대적인 모습으로 재개교했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몽쉘미셸 섬(Mont-Saint-Michel)
몽생미셸 섬은 북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코뮌인 섬이다.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서 

약 1km 떨어져 위치한다. 약 100헥타르의 크기에, 44명(2009년)이 거주한다. 이 섬은 

고대(古代)로부터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요새들을 가지고 있으며, 8세기 이후로 이 섬의  

이름을 딴 수도원이 있다. 이 곳의 구조적 배치는 이것을 건설한 봉건사회를 잘 보여준다. 

가장 꼭대기에 신이 있고, 그 아래 수도원, 그리고 큰 홀이 배치되고, 그 아래 상점과 주택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성벽 바깥 가장 아랫부분에는 농부와 어부들의 거처가 있다. 해안에서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독특한 위치는, 간조기(干潮期)에 육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수도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조기(滿潮期)에는 이 곳에 

침투하는 적들이 좌초하거나 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방어가 가능한 위치이다. 이런 천연적 지세에 의해,

이 섬은 백년전쟁의 대부분 기간 동안 불파(不破)의 요새로 남아 있었다. 적은 수의 경비대가 1433년, 잉글랜드군의 총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이런 양면적인 이점은 루이 11세가 이 곳을 국립 감옥으로 만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몽생미셸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또한 매년 3백만 이상이 방문한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르와르 고성지대(Chateau de la Loire)
파리에서 200km 떨어져있는 프랑스의 중서부 지역을 일컫는 말로 80여 개의 성이 몰려있
어 르와르 고성지대라 한다. 9세기경부터 이 지역에 세워진 성들은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15세기를 전후하여 침입이 현격히 줄어들자 왕과 귀족들이 
호화스러운 스타일로 개축해나가기 시작하여 현재는 프랑스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사계절 내내 르와르 고성지대를 방문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시기는 5월부터 7월
이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온화한 날씨가 두 달 내내 이어지기 때문이다. 4월의 경우는 
종종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8월에는 가장 더운 날씨가 르와르의 관광객들을 괴롭힌다. 
15세기를 전후하여 침입이 현격히 줄어들자 왕과 귀족들이 호화스러운 스타일로 개축해나가기 
시작하여 현재는 프랑스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보르도(Bordeaux)
포도는 보르도지역에 고대시대부터 나타났다. Burdigala(보르도의 옛지명)의 유력자들은 
나르본 지방과 이태리 지방의 포도주 높은 가격때문에 그들의 포도밭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12세기부터, 아키텐은 앙주공작과 영국왕인 헨리 2세와 알리에노르 다키텐의 결혼
으로 영국의 공작령이 되었다. 포도주에 관련된 상업이 그라브(Graves)지역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13세기, 프랑스왕이 보르도 포도주의 수출항인 라 로셸(La Rochelle)을 손에 넣음
으로써 보르도는 포도주를 수출하는 항구가 되었다. 영국왕은 보르도 업자들에게 관세 
특혜를 주었다. 이 사건은 포도 산업의 확장을 야기시켰다. 이 시기 포도주는 포도주스와
 백포도주스의 혼합으로 얻어졌고 밝은 빛깔을 띠었다. 오늘날의 로제 포도주와 비슷했고 
클라레(Claret) 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카르카손(Carcassonne)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중세 도시 카르카손은 프랑스 남부 루르드Lourdes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으며, 툴루즈에서 1시간, 바로셀로나에서 3시간이 소요되는 이상적인 
위치를 자랑한다.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방어 시설 위에 지어진 카르카손은 13세기 알비 
전쟁에 패해 십자군에 항복해 도시의 많은 부분이 훼손 되었다. 이후 생 루이 왕은 1245년 
새롭게 도시를 재건하도록 명령했는데, 이 곳이 지금의 생 루이 요새Bastide Saint Louis 다. 
오늘날 카르카손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중세 도시와 미디 운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역사
 유적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아비뇽 교황청(Palais des Papes d'Avignon)
아비뇽은 남부 프랑스 보클뤼즈에 속한 코뮌이다. 14세기 - 15세기 동안 교황과 대립 교황이
있었던 아비뇽 교황청이 유명하다. 1309년 필리프 4세의 후원으로 즉위한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아비뇽에 교황청을 둔 이래 1377년까지 교황청이 있었다. 교황이 아비뇽 교황청에
있었던 기간을 아비뇽 유수라 한다. 이 기간 동안 교황은 모두 프랑스인이었다. 그 후 프랑스 
혁명(1789년) 직후 프랑스 국내의 교회재산이 몰수되고 아비뇽 지방을 프랑스가 
합병함으로써 프랑스와 교황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모나코(Monaco)
모나코는 유럽에 있는 작은 공국이며 세계의 주권국들 가운데 두 번째로 영토가 작다.
 바티칸 시국은 국제 연합에 가맹하지 않았으므로, 국제 연합에 가맹한 나라들 가운데 국토
이 나라는 영토 문제로 1701년부터 군 보유를 포기하였고 지금까지도 국방권은 프랑스에 
위임되어 있다. 1861년 프랑스-모나코 조약으로 주권이 인정되었다. 1918년에는 모나코 
공위를 더 이상 계승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마지막 공작의 사후 프랑스에 합병된다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알고 떠나는 원 포인트 상식 – 르 토르네 수도원(Le Thoronet)
르 토르네 수도원은12세기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숲 속에 시토회 수도원이 세워졌다.
이 수도원은 로마네스크 최고 건축물인 르 토로네 수도원(Le Thoronet, 1160~1190)이다. 
건축 형식은 엄격하고 계율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장식을 배제했다. 돌은 거칠지만 
정밀하게 쌓여 있다. 저 무겁고 거친 돌로 만들어진 건축이 어떻게 이처럼 고요하고 치밀하며, 
시각조차도 억제하게 만드는 영혼의 건축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성당이다. 루시엥 에르브(Lucien Herve)는 20세기 최대의 건축가 르 코르뷔제와 함께 
르 토로네 수도원을 찍은 사진집을 내고, 제목을 「진리의 건축(Architecture of Truth)」이라 
붙였다. 이 사진집은 르 토로네 수도원사진 옆에 성경과 여러 성인의 말씀을 더해 마치

 일종의 시간전례서(성무일도서)처럼 편집했다.


